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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석탄발전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

하고,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 9기 증설 계획을 추진 예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설명

□ 정부는 지난 7차 전력수급계획(‘15.7)에서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

석탄발전 4기를 철회한 바 있으며, 이를 통해 6차 계획 대비 석탄

설비 비중을 34.7% → 32.3%로 축소 (2.4%p↓, 피크기여도 기준)

ㅇ 향후 건설예정인 석탄발전은 7차 수급계획이 아닌 이전 4-6차

수급계획에서 결정된 물량임 (4차: ‘08.12, 5차: ’10.12, 6차: ‘13.2)

ㅇ 석탄발전은 기저전원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및 전력생산의 경제성,

전원구성의 다양화 및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비중을

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함

□ 다만 발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전기

집진기, 탈황, 탈질설비 구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

왔으며, 특히 대기환경보존법,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제시한 배출

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왔음

* 전기집진기를 통해 발생한 먼지의 99% 이상을 포집 중

ㅇ 향후에도 발전설비 효율개선, 청정화력 R&D 투자를 통해 대기
오염 물질 배출을 지속 저감해 나갈 예정

□ 아울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간 8천억
규모의 재정지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
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

* 7차 수급계획 기준 신재생 설비용량은 ('15) 7,420 → (‘29) 32,890 MW

신재생 발전량은 (‘15) 22,608 → (‘29) 83,090 GWh 증가예정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노건기 과 장 (044-203-5240)
이동철 사무관 (044-203-52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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